Press Release
<담당자>
안주연 팀장(02-6048-5488) 김지민 과장(02-6048-5610)

“K-헤리티지가 만든 현대적인 빛”
신세계면세점, ‘나전칠기 명장 1호’ 손대현 협업 새해 비주얼 공개

■ ‘한국을 대표하는 빛의 장인’ 서울무형유산 제1호 손대현 명장 협업 새해 캠페인 전개
■ 전통 옻칠·나전 공예와 내부 제작 AI 기술 결합… 전통과 현대의 공존 구현

(신세계면세점=2025/01/13)

신세계면세점이 2026년 새해를 기념해 대한민국 나전칠기 명장 제1호인 손대현 명장과 협업한 캠페인 비주얼을 공개했다.

‘새빛 맞이(Welcome the New Light)’ 주제의 이번 캠페인은 서울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전통 옻칠·나전 공예를 기반으로 기획됐다. 한국 무형문화유산의 깊이와 가치를 현대적 시각 언어로 재해석해 글로벌 고객에게 선보인다.

신세계면세점은 손대현 명장의 작품 세계에서 나타나는 자개 특유의 색감과 빛의 깊이, 질감을 캠페인 비주얼의 핵심 모티프로 삼아 새해를 여는 상징적 이미지를 구현했다.

손대현 명장은 1968년 故 수곡 민종태 선생에게 사사한 이후 60여 년간 한국 전통 칠기 공예의 맥을 이어온 장인이다. 1991년 대한민국 나전칠기 명장 제1호, 1999년 서울시 무형유산 칠장 제1호로 지정됐다. 아울러 2025년 ‘서울시 문화상-문화유산 부문’을 수상하며 전통기술의 현대적 계승과 문화적 기여를 인정받았다.

1980년 수곡공방을 설립해 전통 기법의 현대화를 이끌어 왔으며, 손 명장의 작품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에 소장돼 있다. 또한 APEC 정상회의 선물 제작, 교황청 및 국가 의전 프로젝트를 비롯해 구찌, 까르띠에, 바쉐론 콘스탄틴 등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와의 협업하며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빛의 장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빛 맞이’ 캠페인 비주얼은 손대현 명장의 십장생 도안에서 드러나는 빛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장해, 2026년 신년의 ‘신세계(新世界)’를 여는 상징적 메시지를 담았다. 장인의 손끝에서 완성된 전통 공예가 감각적인 연출을 통해 현대적 미감으로 재해석되며, 글로벌 고객 누구나 직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비주얼 언어로 표현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신세계면세점이 자체 기획·제작한 생성형 AI 기술이 활용됐다. AI 기술은 손대현 명장의 작품이 지닌 빛의 리듬과 질감을 분석해 영상의 움직임과 사운드 요소에 반영되며, 무형문화유산이 지닌 미학을 현대적 미디어 환경에 맞게 섬세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전통 공예의 가치를 해치지 않으면서, 현대 기술을 통해 표현 영역을 확장한 사례로 평가된다.

‘새빛 맞이’ 캠페인 비주얼은 신세계면세점 온·오프라인 전 채널과 공식 SNS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손대현 명장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무형문화유산이 지닌 깊이와 아름다움을 새해 캠페인 비주얼로 풀어냈다”며 “전통과 현대 기술이 공존하는 ‘새빛 맞이’ 캠페인이 글로벌 고객에게 한국 문화의 새로운 매력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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